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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와 사용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위한 이론으로는 계획된 행위 이론, 사적정보보호 이론, 몰입 이론, 절차적 성과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자기 효능감, 사용자 습관 및 몰입 경험이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intensity)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사용행위에는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미디어 사용 강도는 미디어 피로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강도가 높아질 경우 피로감은 증가하였다. 절차적 성과 기대 변수는 미디어 사용 강도와 소셜 미디어 피로

감 사이에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소셜 미디어 도구를 비즈니스 및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소셜 미디어 관련 기업 및 조직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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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stud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sity of use of mobile social media 

and fatigue. Theories for the research framework were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theory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the theory of flow, and the theory of process incentive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user habits, and flow experience positively 

influence the intensity of mobile social media use. This study assumed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negatively affect the intensity of mobile social media use, but have little influence on 

the use intensity. The intensity of media use had a positive effect on media fatigue. In other words, 

when the intensity of using mobile social media increased, the feeling of fatigue increased. The 

expected process incentives variable did not show a moderating effect between media use intensity and 

social media fatigue. The findings will have implications for social media-related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at want to use social media tools for business and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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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기술과 단말장치(기기)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

일 환경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이 생활 속에

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장치(태블릿PC, 스마트 폰 등)를 이용하여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의 대표적인 모바일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WeChat은 

웨이보, QQ 등과 같은 종류의 소셜 미디어 앱이다. 사용

자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관심 있는 사진, 동영상, 일상의 

생활 및 공통 관심사를 공유한다. 최근 가트너 그룹의 조

사에 의하면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 대한 피로감과 사

용에 대한 거부감 행동을 보이는 일도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응답자 중 31%는 소셜 미디어가 지루하다고 응

답하였고, 24%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답

했다[1]. 2013년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

스북 사용자의 61%가 활동을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 이 밖에도 점점 많은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사용

을 점차 줄이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였다고 응답하였

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 증가함으로써 소셜 미디어에 대한 피로감 혹은 사용

을 거부하려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소

셜 미디어 피로감(Social Media Fatigue)』이라고 정의

한다. 

소셜 미디어의 개인 정보 보호, 소셜 미디어 자기 효

능감, 소셜 미디어 자신감 및 소셜 미디어 유용성이 모두 

소셜 미디어 피로감과 인과관계를 가지며, 이들 요인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피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 시스템 기능 과부하, 정보 과부하 및 사회적 과부하

가 소셜 미디어 피로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4]. 페이브스북류 매체의 특징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및 사

생활 침해에 대한 염려가 공존하는 매체라 할 수 있다

[5]. 또한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은 미디어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심리적 고갈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제시하

였으며[6], 소셜 미디어의 오락적 사용은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게임 플레이, 영화 감상, 온라인 사용자 간 경험 

공유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다[7,8]. 소

셜 미디어 사용이 사회적 관계성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

며, 개인이 미디어로부터 탈퇴하면 느낄 수 있는 고립감

에 대한 두려움 등이 미디어 사용의 피로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9,10,11]

2018년 WeChat은 월간 10억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

는 중국의 대표적 모바일 메신저인 텐센트사의 WeChat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연구 의문점으로 첫째, 개인적 요인이 모바일 소셜 미디

어 사용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둘째, 소셜 미디

어 피로감은 회피행위와 부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셋째, 절차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사용 강도와 피

로감 사이에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인가?로 설정하였다. 선

행연구의 경우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상대적 박

탈감, 관계 부담, 정보과부하 등[12]또는 상호작용성 과

부하, 프라이버시 염려 등[13]이었으나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 이론, 사적 정보보호 이론, 몰입 이론, 절차적 성과 

이론을 바탕으로 영향 요인을 도출한 것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계획된 행위 이론

심리학과 행위 이론을 결합하여 Ajzen(1991)이 제시

한 계획된 행위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

이다. Ajzen은 행위자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 의

도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행동 의도는 인지적 행동 

통제와 결합하여 행위유발의 의도에 대한 정도 차이를 

결정한다[14].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 

통제, 그리고 모바일 소셜 미디어에서의 행동 의도가 모

바일 소셜 미디어 피로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2.2 사적정보 보호 이론

정보 기술과 개인화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정보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 정보의 유출에 의한 개인 정보 침

해가 발생하고, 침해 발생 원인 추적의 어려움과 같은 사

적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15]. 사적정보 보호 이

론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침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이다. 개인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방

지하기 위해 사적 보호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개인의 사

적 정보보호 결정 여부를 비용-편익 관점에서 분석하기

도 한다. 즉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

에 따라 자신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 정보 제

공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심리적 판단 기준에 따라 기

꺼이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정보제공을 거부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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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절차적 성과기대이론

절차적 성과기대 이론은 인센티브 즉 성과를 기대하는 

복잡한 개인적 인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즉각적,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연결망 서비

스라고 할 수 있다[2]. 사회적 연결망 참가자들은 성과에 

대해 기대를 하고 때로는 소극적 방관자로, 때로는 적극

적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20]. 따라서 

성과기대 이론은 참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하며, 이는 개인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특정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외부적 원동력이 된다[21]. 미디

어 활동 참여자는 기대하는 성과 내용을 본인이 인지한 

경우에만 성과기대를 위한 절차적 행동을 시작할 수 있

다[22]. 결과적으로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소셜 미

디어 피로감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 몰입 이론

심리학자 Mihaly Csikszentmihaly(1990)는 몰입이

란 모든 에너지가 특정 활동과 행동에 투자된다는 주관

적인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즉, 몰입이란 어떤 행위에 깊

이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 공간,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리

게 되는 심리적 상태로 최적 경험을 의미한다[23]. 몰입

이 지속되는 과정에는 만족감과 심리적 흥분 상황이 동

반될 수 있다. 즉, 몰입이란 재미와 즐거움으로 완전히 

일에 몰두할 때 종종 환경과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는 상

태를 유발한다. 몰입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감정과 행동

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느

끼게 한다[24,25]. 소셜 미디어에 몰입하는 사용자의 경

우 자기 자신의 목적성 즉 외적 보상 자체를 기대하는 것

이 아니라 몰입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 미

디어 사용자의 몰입 경험은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3. 연구 모형과 가설

3.1 자기 효능감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심리학자 

앨버트 밴듀라(Albert Bandura, 1982)가 제시한 개념

으로 자기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 혹은 신념이라고

도 한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개인적 

판단 기준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지 분야의 개념적 이론

이다[26,27].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식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

를 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용자는 미디어 참여자로서 

자세가 소극적이거나 회피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11]. 따라서 자기 효능감 정도에 따라 미

디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자기 효율성, 참여도, 

소셜 미디어 활동의 적극성 등이 소셜 미디어 사용 의도

를 강화할 수 있다. 

가설 1: 자기 효능감은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기 효능감은 모바일 소셜 미디어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몰입 경험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경우 몰입 경험은 미디

어 사용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몰입 경험은 행위 선

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몰입 경험이 사용자의 태도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28,29]. 모바일 혹은 인

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

비자가 온라인 쇼핑의 즐거움과 구매행위를 위한 몰입 

경험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30]. 또한 소셜 커머스 

역시 참가자들의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및 품질의 만족

을 얻기도 한다. 이 같은 사용행태를 통한 소비활동은 소

셜 미디어를 통한 몰입 경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때로는 

소셜 미디어 피로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몰입 

경험이 개인의 구매 활동뿐만 아니라 게임 등의 사용 의

도에 영향 요인이며,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설 2: 모바일 소셜 미디어에 대한 몰입 경험은 미디

어 사용 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모바일 소셜 미디어에 대한 몰입 경험은 미디

어 사용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습관적 사용행위

습관이란 무의식적 혹은 자동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반

복적인 행동 패턴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32,33,34]. 일반적으로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습관을 통

해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35]. 습관이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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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목표 또는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학습된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36,37]. 정보시스템(IS) 사용 습관은 사람들이 학습

행위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사용법을 배우고, 지속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8]. 따라서 소셜 미디어의 지속적인 사용행위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 강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

정하였다.

가설 3: 소셜 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수록 미디어 

사용 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소셜 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수록 미디어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사적 보호

가트너 그룹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소셜 미디어 사

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이슈가 사용자들이 느끼는 관심

사 또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39]. 연구에 따르면 사용

자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의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

게 수집되거나 개인 정보가 모니터링, 기록 및 유출된다

고 생각하면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 행동을 나

타낼 수도 있다[40].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본원적 서비스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닌 2, 3차적 분야에

서 활용될 때 사적 침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 즉,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액세스 및 개인 정보 

사용의 범위가 자신의 허용 한계를 초과한다고 생각할 

때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41]. 결과적으로 미디어 사용자가 개인 정보 유출에 대

해 인지하고, 위험성을 느낄 때 미디어 서비스의 사용을 

회피하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아질 수 

있다[42]. 사적 보호 문제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이

슈이며, 소셜 미디어 사용 분야에서의 영향 여부도 중요

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설 4: 사적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사적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모바일 소

셜 미디어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와 피로감

소셜 미디어 피로감 연구에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 시

간과 빈도가 중요한 원인요인이다. 즉, 소셜 미디어 사용

시 느끼는 피로감은 과도한 사용으로 개인이 느끼는 심

리적, 행위적 결과이다[43].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인 관

계 유지, 자신이 속한 조직 혹은 단체에서 탈퇴할 때 발

생하는 고립감 등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미디

어상에서 요구되는 많고 적은 정보처리, 정보교환 요구 

등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이때 처리해

야 할 정보가 자신이 처리할 능력 범위를 초과할 때 스트

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44,45,46]. 다수의 플랫폼을 운영 중인 운영자의 경우

는 새로운 정보의 업로드 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팔

로워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져 소셜 미디어의 특성이 

무시될 수도 있다[47,48].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

셜 미디어 사용 강도가 높아질수록 상호작용 부담감, 개

인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갱신 부담 

증가 등으로 소셜 미디어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가

정하였다.

가설 9: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는 소셜 미디어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 절차적 성과기대

성과에 대한 기대는 인간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하며, 이는 개인이 명확한 목표를 만들

고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외부적 원동력이다[49,50]. 

생활공유서비스, 실시간 채팅 서비스, 정기적 유튜버 크

리에이터 활동 등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제

작 공유함으로써 수익 창출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증대

시켰다. 정보 기술혁신 확산 이론은 참여자들의 정보 기

술 활용 행동에 대한 혁신을 요구한다[51].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 사용 절차상 성과기대가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와 피로감 변수 사이에 조절 효과

를 가정하였다. 

가설 10: 절차적 성과기대는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와 피로감 사이에 조절 효과를 보일 것

이다.

3.7 연구 모형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와 질적 연구 과정을 통해 가설

과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다. 첫째 문헌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를 유발하는 요인, 소셜 미디어 사용 강

도와 소셜 미디어 피로감과의 관계, 소셜 미디어 피로감

으로 인한 부정적 사용행태를 연구한 결과가 미흡하였

다. 두 번째 질적 연구는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 심층 인

터뷰를 수행했으며, 심층 면접법은 주로 연구 대상의 연

구 질문에 대한 이해와 설문 항목의 개발을 위해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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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특정 제품 대상 고객의 

구매 동기 혹은 응답자의 자기방어를 방지하기 위해 주

로 사용하는 탐색적 연구 방법인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역할극(role-playing), 텍스트 연계 아이디

어(text-linked ideas) 기법 등을 적용하였다[52]. 

심층인터뷰 대상으로는 WeChat 앱 사용자를 대상으

로 인터뷰 시트(반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 명

의 사용자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결과의 

정리 방법은 Pandit의 프로세스 (Liu, 2013)를 적용하였

다. 연구 모형은 그림1과 같다.

H10

H1~H4

Self-efficacy

(SE)

Flow Experience
(FE)

Use Habit

(UH)

Privacy 
Concern(PC)

Media Use Intensity(MUI)

Process Incentives
(PI)

H9

H5~H8

Media Fatigue
(MF)

Fig. 1. Research Model

Variables Items References

Media Use 

Intensity

MUI1 I am happy to be a member of the WeChat social platform.
Lee(2018),

Ellison, Steinfield & 
Lampe(2007)

MUI2 I feel separate from others if I don't use WeChat.

MUI3 I use WeChat every day.

MUI4 When I uninstall the WeChat app, I feel upset or angry.

Media Fatigue

MF1 Sometimes I feel tired of using WeChat.

Lee & Moon(2017),

Lee, Son & Kim(2016),
Choi & Sin(2020)

MF2 I often think that using WeChat is a waste of time.

MF3 I often fi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on my studies or work after using WeChat.

MF4 It does not seem to relieve my tension by using WeChat.

MF5 I often feel that using WeChat is part of my work rather than enjoyable.

Provacy 

Concern

PC1 I feel that too much of my information is stored on the WeChat server system.

Kim & Park(2015), 

Dienlin & Trepte(2015).

PC2 I feel that my information stored in WeChat is being easily used for marketing purposes.

PC3 I feel that there is too much exposure to my information on WeChat.

PC4 I am very concerned about my information exposed to WeChat.

Self-efficacy

SE1 I feel that WeChat is a great help to work, study, and my daily life.
Eastin & Larose(2000).

Huang, Chang & 
Lous(2015).

SE2 I feel that WeChat helps to expand my knowledge and perspective.

SE3 I feel that WeChat helps to solve my daily problems.

SE4 I think that through WeChat, we can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or others.

Flow 

Experience

FE1 I often feel immersed when using WeChat.

Park & Kim(2014),

Chang & Zhu(2012),
Zhou & Lu(2011)

FE2 I feel happy and enjoyable when I use WeChat.

FE3 I think WeChat adds joy to me.

FE4 I think WeChat is a good source of my enjoyment.

Use Habit

UH1 I have a habit of using WeChat. Yoon & Kim(2018),
Limayem, Hirt & 

Cheung(2005, 2007)
Limayem & Cheung(2008, 

2005)
He & Wei(2009)

UH2 I feel that using WeChat is a natural routine.

UH3 I feel that using WeChat is a part of my life.

UH4 I use WeChat for everyday activities without any special thoughts.

Process 
Incentive

PI1
I expect the WeChat platform to satisfy users with joy and desire through new features 
and new technologies.

Xu & Ye(2011)PI2
I expect WeChat to provide new services, etc., leading to the willingness and actions 
to use.

PI3
I expect that WeChat will lead to the willingness and behavior to use through personal 

values, desire to use, and social status improvement.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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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분석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설문은 총28개 항목으로 구

성되며, 변수별 4-5개의 설문항목으로 설계하였으며, 항

목별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2 설문설계 및 자료수집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설계는 질적 연구의 결과와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척도를 감안하여 설계하였다. 주요 대

상 응답자는 중국인들중 WeChat 사용자들이며, 설문지

는 5점 척도 형식을 채택하였고,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3은 ‘보통이다’, 5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설문지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응답자가 모바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기간, 등록된 친구 숫자 등에 대한 

항목이다. 둘째,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7개 변수에 대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은 인구통계적 항

목이다. 설문조사는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온

라인 사이트(www.wjx.cn) 조사와 대학과 오프라인 조

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378개의 유효한 설

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으

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68.5%와 31.5%로 남성의 

비율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주로 20-39세 연

령대가 56.1%로 가장 많았고, 40-59세 연령대가 32.8%

로 많았다.

4.3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타당도

설문항목 척도의 내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요인분석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적재량이 0.6미만인 

Item Freq. Percent Cumm. Percent

Gender

Male 259 68.5 68.5

Female 119 31.5 100.0

Total 378 100.0 　

Age

below 19 39 10.3 10.3

20-39 212 56.1 66.4

40-59 124 32.8 99.2

above 60 3 0.8 100.0

Total 378 100.0 　

Table 2. Demographics

variables factor loadings Cronbach’s  eigen value %var

Privacy concern) PC1

PC2
PC3
PC4

0.762

0.737
0.614
0.695

0.710 1.632 5.828

Self-efficacy SE1
SE2

SE3

0.753
0.819

0.745

0.791 1.959 6.996

Flow experience FE1
FE2
FE3

0.780
0.832
0.816

0.834 1.485 5.305

User habit UH1
UH2

UH3
UH4

0.807
0.791

0.816
0.765

0.906 5.277 12.559

Use intensity MUI1
MUI2
MUI3

MUI4

0.760
0.771
0.742

0.621

0.859 4.562 10.587

Fatigue MF1
MF2
MF3
MF4

0.736
0.722
0.764
0.716

0.795 2.693 9.618

Process incentive PI1

PI2

0.824

0.780

0.635 1.281 4.576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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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4, FE4, MF5, PI3는 신뢰도 분석에서 삭제하였다. 또

한 고유값이 1.0이상인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사용습관(UH)이 총분산의 12.6%를 설명하였고, 

나머지 6개 요인은 42.9%를 설명하였다. 척도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들의 크

론바흐 알파 값이 0.6이상으로 척도의 신뢰성과 구성 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간 상관도

가 가장 높은 변수는 사용습관(UH)과 사용강도(MUI)이

며, 변수간 상관계수는 0.726으로 높았다.

4.4 가설검증

4.4.1 사용강도(MUI)

사용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적보호(PC), 자기효능

감(SE), 몰입경험(FE), 그리고 사용습관 즉 습관적 사용

(UH) 요인중 사적보호 변수를 제외하고, 사용강도에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습관적

으로 사용하는 응답자 일수록 사용강도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쳤다(B=.621. p=.000).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B=.144, p=.000), 몰입경험(B=.106, p=.006) 순이었

다. 모형의 설명력은    으로 56%의 셜명력

을 보였다. Dubin-Watson값은 1.882로서 2에 근접

하므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의미하며, 모형

의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F=118.875, p=.000). 

따라서 가설4를 제외한 가설1, 2, 3은 지지되었다.

4.4.2 사용피로감(MF)

사용피로감에 미치는 영향요인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변수 모두 피로

감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몰입경험 변수가 사용피로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B=.203. p=.000). 다음으로 사적보호(B=.174, 

p=.000), 사용습관(B=.147, p=.008), 자기효능감(B=.118,

p=.026) 순이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   로 

19.9%의 셜명력을 보였다. Dubin-Watson값은 

1.917로서 2에 근접하므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

음을 의미하며, 모형의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F=23.181, p=.000). 따라서 가설5, 6, 7, 8은 지지

되었다.

4.4.3 사용강도와 피로감

사용강도와 피로감간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용강도(B=.339, p=.000)는 피로

Dep. var. Indep. var.
Non std coeff. Std. coeff

t
Multi. coll,

B std. err. beta Tol. VIF

MUI

(const) 0.577 0.196 　 2.940 　 　

PC 0.010 0.039 0.009 0.257 0.899 1.112

SE 0.154 0.042 0.144 3.707*** 0.776 1.289

FE 0.116 0.042 0.106 2.747** 0.793 1.260

UH 0.556 0.036 0.621 15.333*** 0.719 1.390

R=.749, R2=.560, F=118.875(P=.000), Dubin-Watson=1.882

PC-Privacy Concern, SE-Self-efficacy, FE-Flow Experience, UH-Use Habit, MUI-Medis Use Intensity

Table 5. Influential factors for media use intensity 

PC SE FE UH MUI MF

PC 1 　 　 　 　 　

SE .236** 1 　 　 　 　

FE .165** .351** 1 　 　 　

UH .290** .415** .408** 1 　 　

MUI .241** .441** .411** .726** 1 　

MF .278** .291** .333** .329** .339** 1

PI .253** .106* .154** .134** .103* .238**

PC-Privacy Concern, SE-Self-efficacy, FE-Flow Experience, UH-Use Habit, MUI-Medis Use Intensity, MF-Media Fatigue, PI-Process Incentive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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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모형의 설명력은 

   로 11.5%의 셜명력을 보였다. 

Dubin-Watson값은 1.891로서 2에 근접하므로 오차

항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의미하며, 모형의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F=48.807, p=.000). 따라서 가설9

는 지지되었다.

4.4.4 성과기대(PI)의 조절효과

다중공선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강도와 성과기대, 

피로감 변수에 대해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표준점수를 이

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용강도와 피로감간 절

차적 성과기대 변수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사용강도

(MUI)와 성과기대(PI) 변수는 종속변수인 피로감에 정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작용 변수인 MUI*PI의 경우 t=-1.495(p=.136)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성과기대 변수는 사용

강도와 피로감간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 
값의 

변화량 역시 0.005로 0.5% 정도의 증가에 그쳐 조절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10은 지지되지 않았다.

4.4.5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제시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첫째,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용일수록 소셜 미디어 사

용강도가 높았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용자의 경우 사

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미디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부담

감은 결국 미디어 사용에 대한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미디어 사용에 대한 몰입경험을 많이 할수록 미

디어 사용 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서 사용

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일상화 되

어 있는 사용자일수록 미디어 사용강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되며, 이 역시 피로감 증가의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여부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용자

Model
Non std coeff. Std. coeff

t   ∆  F
B std. err. beta

1 MUI 0.489 0.070 0.339 6.986*** .115 48.807***

2
MUI 0.459 0.069 0.318 6.665***

.157 .042 34.837***

PI 0.273 0.063 0.206 4.311***

3

MUI 0.460 0.069 0.319 6.694***

.162 .005 24.046***PI 0.290 0.064 0.219 4.518***

MUI*PI -0.063 0.042 -0.072 -1.495
***p<.001

Table 8. Moderation effect of process incentive

Dep. var. Indep. var.
Non std coeff. Std. coeff

t
Multi. coll,

B std. err. beta Tol. VIF

MF

　

(const) 2.301 0.178 　 12.958 　 　

MUI 0.332 0.048 0.339 6.986*** 1.000 1.000

R=.339, R2=.115, F=48.807(P=.000), Dubin-Watson=1.891
MF-Media fatigue, MUI-Media use intensity

Table 7. Causal relationship between use intensity and fatigue

Dep. var. Indep. var.
Non std coeff. Std. coeff

t
Multi. coll,

B std. err. beta Tol. VIF

MF　

(const) 1.106 0.260 　 4.258 　 　

PC 0.185 0.052 0.174 3.570*** 0.899 1.112

SE 0.123 0.055 0.118 2.239* 0.776 1.289

FE 0.218 0.056 0.203 3.912*** 0.793 1.260

UH 0.129 0.048 0.147 2.688** 0.719 1.390

R=.446, R2=.199, F=23.181(P=.000), Dubin-Watson=1.917
PC-Privacy Concern, SE-Self-efficacy, FE-Flow Experience, UH-Use Habit, MF-Media Fatigue

Table 6. Influential factors for media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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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사용강도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이는 개인

정보보호, 사적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사용자의 경우

는 사용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사용강도가 높은 사용자 즉, 소셜 미디어를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일수록 미디

어 사용에 대한 피로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소셜 미디어가 공식적 업무수행을 위한 채널

로도 사용되고 있어 때로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

며, 이 과정에서 피로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여섯째, 절차적 성과기대는 사용강도와 피로감 증대간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셜 미디어

를 사용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기대하는 성과의 대소와는 

무관하게 사용강도가 높을 경우 피로감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5. 시사점과 결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 이론, 사적정보보호 이론, 몰

입 이론, 절차적 성과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의 틀을 구성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한 이들 이론으로부터 소셜 미디

어 사용자의 자기 효능감, 사적보호애 대한 관심, 사용습

관, 몰입 경험 등의 요인과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

도와 미디어 피로감, 미디어 사용의 절차적 과정에서 얻

는 성과기대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

과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은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 강

도와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Bright 등

Items Hypothesis Results

H1(SE->MUI) Self-efficac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sity of using mobile social media. Supported

H2(FE->MUI)
Flow experiences with mobile social media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sity 
of media use.

Supported

H3(UH->MUI)
The more you use social media on a daily basis, the more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sity of your media use.

Supported

H4(PC->MUI)
Higher privacy concern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sity of mobile social 
media use.

Rejected

H5(SE->MF) Self-efficac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mobile social media fatigue. Supported

H6(FE->MF)
Flow experiences with mobile social media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media 
fatigue.

Supported

H7(UH->MF)
The more you use social media on a daily basis, the more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media fatigue.

Supported

H8(PC->MF) Higher interest in privac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mobile social media fatigue. Supported

H9(MUI->MF)
The intensity of use of mobile social media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media 
fatigue.

Supported

H10(MUI*PI->MF)
Process incentive will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intensity of use of 
mobile social media and fatigue.

Rejected

Table 9. Results of hypotheses test

H10(-0.063)

H1(0.154***)
H2(0.116**)
H3(0.556***)
H4(0.010)

Self-efficacy

(SE)

Flow Experience
(FE)

Use Habit

(UH)

Privacy 
Concern(PC)

Media Use Intensity(MUI)

Process Incentives
(PI)

H9(0.332***)

H5(0.123*)
H6(0.218***)

H7(0.129**)
H8(0.185***)

Media Fatigue
(MF)

Fig. 2. Test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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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 의한 페이스북의 과다한 사용자 대상 소셜 미

디어 피로감에 대한 탐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Bright는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사용자중 자기 효능감

이 높을수록 미디어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생활정보공유 서비스의 사용이 증

가함에 따라 미디어 사용 강도도 증가하고, 소셜 미디어

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였다[53]. 

소셜 미디어 사용과정에서의 몰입 경험은 미디어 사용 

강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Judy(2007)의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인 온라인 점착성

(stickiness) 즉, 몰입에 관한 연구결과(Judy, 2007)와 

Ruth(2001)의 인터넷 사용과정에서의 몰입현상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미디어 사용자가 몰입을 경

험할 수록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반복적 사용

에 의한 소셜 미디어 사용 강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사적보호) 문제는 소셜 미디어 사용 강

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피로감 증가

에는 유의미 하였다. Xu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 정

보의 과도한 매체 노출이 이용자의 심리적 한계를 초과

할 때 대중 매체의 이용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63]. 본 연구 응답자들의 경우 WeChat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염려는 

감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 사용 강도가 높아지면 미디어 사용의 피로감

이 증가하였고, 이는 소셜 미디어 의존성이 증가하면 소

셜 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Tang과 Koh(201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54]. 또한 소셜 미디어 피로감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위축 행동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

으며, Zhang 등(2010)은 피로감으로 인한 미디어 사용 

의도 위축 행동간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55].

소셜 미디어 특히 WeChat의 경우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성과기대 크기

와 사용 피로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Peng 등(2018)의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사적 보호에 미

치는 영향 요인 연구에서 성과기대가 참여자의 미디어 

행동과 피로감 사이에 약한 조절 효과를 보인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52]. 이는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

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진행상 한계점 및 추후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첫

째, 본 연구는 사용자의 주관적 인지 감정이 소셜 미디어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

째,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횡단면 데이터 수집 방법

(cross-sectional data collection)을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는 종단면 혹은 시계열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기반

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심리 및 행동 간의 관계

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WeChat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셜 미디어의 대표

성에 문제가 있었다. 

연구결과는 실무적 차원에서 미디어 플랫폼 운영자에

게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사용자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기업과 조직의 광고,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도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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